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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
토론2

김남훈 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 대표

 

1. 20해를 맞이하는 2028년의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프로그램

◦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처음 개최 되었던 2008년, 정책 기준으로 만 65세는 

1943년생이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2028년에 노인이 되는 연령대는 63년생이며, 

68년생이 만 60세가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넘어 386세대가 노인이라 불리는 

시점을 앞두고 있다.

이어 문화소비에 있어 가장 활발하고 개성이 넘쳤던 X-세대라 불린 70년대생 역시, 

곧 그들을 따라 노인세대에 진입한다.

이들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성이 넘치고 풍요로운 시도를 

즐기던 세대들로 ‘노인영화제’라는 이름에 암묵적으로 내제된 향유와 복지 차원의 

축제 담론에서 비껴 살아가고 있다. 더불어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이고 여전히 

기성세대로서 정치, 사회적으로 강력한 기득권을 갖고 있다. 

◦ ‘축제’는 문화 활동을 통해 사회적 담론이 생성되고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장으로서 

기능한다. 20주년, 30주년을 지나며 세대를 특정하는 영화제의 이름은 항구적 

담론으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는 ‘노인영화제’ 뿐이 아니라, 청소년, 

어린이영화제 등에도 해당하며, 중장기적으로 축제가 지시하는 담론 가치의 이동이 

요구된다.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뿐 아니라, 노인 간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의식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시점에서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프로그램 카테고리는 규모와 

내용면에서 확대, 다각화 되거나 또는 폐지 될 수 있는 복잡한 시점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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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영화를 본다는 관점에서도 다양한 변화들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기성세대 

영화인들은 젊은 세대들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아무도 영화를 보지 않지만, 

모두가 영화를 만든다” 라고 말한다. 영화의 주 소비층은 50대 이상으로 바뀌었고,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영화와 영상을 대하는 태도는 소비적 관점에서 창의 문화의 

일상적 활동으로 전환되었다. 

◦ 비단 ‘노인영화제’ 뿐 아니라, 많은 영화제들이 장기적 방향 설정에 있어 복잡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 ‘노인영화제’ 역시, 시혜와 복지, 돌봄 중심의 기존 복지 

정책의 담론과 더불어, 생활문화예술로서의 일상적 미디어 창작 지원, 세대 간 통합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복합적인 담론 가치를 집합해가면서, 영화 그 자체의 

비중보다 영화를 매개로 연결되는 여러 차원의 활동들을 창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중장기적으로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어느 시기에 항구적 장소에서 개최되는 기존 

축제의 방향성만을 추구하기 보다, 서울 다양한 지역의 일상적 창의 문화 활동 지원을 

바탕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집합되어 제시되는 ‘플랫폼’으로서 창의 담론을 

순환하는 기능을 제언해본다.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영화감상동아리(씨네클럽) 지원, 지역 미디어센터와 

연계한 창의 활동 지원, 다양한 노인문화활동 연계 프로그램 등의 결과물과 과정이 

자리하는 장으로서, 기존 프로그램과 더불어,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로 

영화감상동아리가 직접 선정한 상영 섹션, 노인 창작 영상물 상영회, 노인 정책 담론 

연계 프로그램 등등, 서울시의 다양한 노인 일상 문화 활동 지원사업과의 협력관계를 

재고하는, 예술 향유와 문화활동 참여가 균형 있게 자리한 장으로서 축제의 연속성이 

고려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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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야마가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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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영화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토론3

노동영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장

Ⅰ. 논의 배경

□ 저출생 장기화 및 급격한 고령화로 새로운 복지환경 직면

 ○ ’23년 서울시 합계출산율 0.55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 

  － 10년간 감소추세 가속화 0.97(’13년) → 0.94(’16년) → 0.72(’19년) → 0.55(’23년)

     * 출생아 수 84,066명(’13년) → 75,536명(’16년) → 53,673명(’19년) → 39,400명(’23년)

 ○ 서울인구는 2016년 1천만명 붕괴 이후 감소 추세이나 고령화 비율은 증가 추세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새로운 복지환경 직면 예상

  － 市 65세 이상 인구 ’22년 1,616천명(17.2%) → ’30년 2,288천명(24.5%) 증가 

전망

연도 2022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서울시인구 9,411 9,210 8,948 8,745 8,540 8,264 7,919

노인인구 1,616 1,853 2,188 2,475 2,728 2,853 2,930

고령화율 17.2% 20.1% 24.5% 28.3% 31.9% 34.5% 37.0%

* 국가별 초고령사회 진입 비교

  

국 가
특정 노인비율 도달연도 소요기간(년)

7% 14% 20% 7% → 14% 14% → 20%

한 국 2000 2018 2025 18 7

미 국 1970 1994 2006 24 12

일 본 1942 2015 2026 7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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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수명 증가, 여가욕구 확대로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 증대

 ○ 돌봄, 여가문화, 건강 등 어르신의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복지 수요 증가

  － 한국 어르신 기대수명 증가 (’00)76.0세 → (’20)83.5세 → (’70)91.2세 (통계청)

 ○ 노인생활에서 중요한 활동은 취미·여가(37.7%) > 경제(25.4%) > 친목(19.3%) 

순으로 여가활동에 우선순위 부여(‘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65세 이상 어르신이 알고 싶은 정보 1순위는 ‘건강 및 질병 정보’로 조사, 문화행사 

등 여가활동 관련 정보(5순위)로 조사

□ 복지시설 이용률은 낮은 반면, 야외공간 이용은 높은 현상 

 ㅇ 서울 어르신이 많이 이용한 지역사회시설은 ‘야외공간’(79.8%)

  － 점점 증가될 베이비부머의 노년층 진입으로 활동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필요

<지역사회시설 이용 현황(병․의원 제외)>
(단위 : %)

연  도 복지관 경로당 문화시설 체육시설 야외공간 종교시설

’18년 13.5 26.3 12.1 11.6 73.6 49.3

’22년 5.7 16.9 10.4 8.4 79.8 35.7

※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각 시설별 “이용한 적 있음” 비율)

 ㅇ 향후 여가문화활동 희망분야로는 ‘관광,관람’이 1순위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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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가문화 지원 사례

① 국내사례 : 시니어 영화제, 생활체육, 스마트활용 서비스 제공 

 ○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운영으로 어르신 여가문화 향유 기회 제공

 ○ 건강댄스, 아쿠아 수중운동 등 복지관 연계 운동처방서비스 제공

 ○ 스마트장비 활용, 어르신 신체 특성에 고려 건강·인지 프로그램 운영

  － 양천구 스마트경로당, 스마트기기활용한 어르신 신체활동·건강증진 지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순천시) 힐링운동공간 100세 정원(금천구) 스마트경로당(양천구)

② 해외사례 : 어르신 특화 여가문화시설 및 참여형 야외체육시설 조성

 ㅇ (일  본) 도쿄 스가모역 주변 어르신중심 여가문화·경제 소통거리 조성

  － 스가모역 거리 780m 내 어르신 편의시설, 정원, 나들이·휴식 공간 제공 

 ㅇ (싱가포르) 노인 친화주택, 의료·건강·커뮤니티, 정원 결합 복지서비스 제공 

 ㅇ (덴마크) 코펜하겐 수페르킬렌 붉은광장 내 문화시설 및 야외 체육시설 조성 

  － 전 연령층 참여, 광장 내 스포츠·보드게임·소풍 등 문화체육시설 조성

노인을 위한 스가모거리 어르신 복합공간 캄풍애드미럴티
붉은광장(체육)·검은광장(체스)·

녹색광장(소풍)

  어르신 여가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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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제영화제 지원 정책 제언

□ 서울국제노인영화제

 ○ ’08년도 최초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튼튼한 자생력 확보

 ○ 국내 출품 247건, 해외 출품 161건 등 출품으로 국제영화제 위상 강화 중 

  － 청년감독 247건, 노인감독 51건 등

 ○ ‘노인’을 주제로 한 세계적, 전국적 규모의 대표적 노인영화제로 자리매김 

<서울국제노인영화제>

  √ 사업내용 : 노인문제, 세대통합을 주제로 다룬 국내외 영화 공모 및 상영

 √ 공모주제 : 늙지 않는 노인, 당신과 나의 이야기

 √ 공모현황 : 총 408편 출품

    ㆍ 한국단편 : 총 247편(노인감독 14편, 청년감독 233편) 출품

    ㆍ 국제단편 : 총 161편 출품

 √ 수상작 시상 : 27편(청년 15편, 노인 12편) 감독 (훈격 : 서울특별시장) 

 √ 영화제 상영 : 총 47편(노인감독 12편, 청년감독 15편, 국제단편 20편)

 <주요 국내 영화제 현황>

 √ (부산국제단편영화제) 1980년 한국단편영화제로 시작, 2010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로 명칭 변경 후 아시

아권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 중(’24년 43개국 136편 상영) 

 √ (전주국제영화제) 우리는 늘 선을 넘지(Beyound the Frame)이라는 슬로건 하에 ‘24년 43개국 232편

(국내 102편, 해외 130편) 상영(5월 1~10) 

 √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제21회 영화제가 6.5~6.30일까지 진행되어 128개국 2,871편 출품되어 27개국 

128편이 상영(슬로건 : Ready Climate Action, 2024) 

□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필요성

 ○ (심리안정) 유익한 여가문화 기회 제공을 통한 고독과 불안, 단절 방지

 ○ (참여기회) 다양한 노인영화 발굴로 여가·문화 향유 및 참여 기회 제공 

 ○ (세대통합) 어르신과 청년 세대간 통합, 노인에 대한 이해·소통기회 제공

 ○ (산업발전) 노인영화제를 통한 감독배출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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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ㅇ (인 지 도)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는 국제영화제로 자리매김 필요

  － 국내 다수의 국제행사가 실제로 국제행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1~2년 만에 

사라지는 다수의 사례로 볼 때 인지도 제고가 요구

  － 현제 서울국제노인영화제도 해외에서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없어 상시적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 유튜브 등 홍보채널 구축

 ㅇ (조    직) 영화인 및 전문가 참여 기반 국제영화제 추진  

  －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환경재단(공익재단)이,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사)부산국제 

단편영화제가 주도, 영화인과 전문가가 참여 행사 발전 중 

  － 영화제 속성상 신진 감독 발굴, 해외 프로모션 등이 중요해 자생력과 해외 

홍보마케팅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추진 필요 

 ㅇ (예    산) 정부 예산외 탄력적 집행을 위한 다양한 후원 모집 

  － 국제 영화제 추진을 위하여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다양한 프로모션이 요구되어 

안정적 예산 확보가 중요

  － 특히, 정부 및 지자체 예산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예산은 복잡한 회계기준으로 

인해 집행탄력성에 많은 제약 있어, 영화인 초청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후원기관 발굴이 필요

 ㅇ (홍    보) 다양한 작품이 출품·홍보될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 영화제가 어르신과 청년의 소통이 슬로건인 만큼 새대간 참여를 위한 노인영화제 

홍보 및 출품한 작품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중요함

  － 전문성을 갖춘 홍보기관 확보를 통한 행사 전후 국내·외 집중 홍보 필요

 ㅇ (민관협력) 영화계·상권·관광·정부(지자체) 참여 협력체계 구축 요구

  － 국제영화제는 국내·외 관광객이 행사기간동안 참여하는 문화 향유의 장, 소통의 

플랫폼인 만큼 ‘영화산업-관광산업-지역상권’과 협력이 요구

  － 영화제 기간동안 여행사 및 호텔, 지역 상권과 연계한 할인 및 홍보 필요


